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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 보상금 인상해야 효율 향상
양산시, 2006년 kg당 50원에서 70원으로 올려 … 1월부터 800톤 수거

경남 양산시가 농경지를 황폐화시키는 주범 중 하나인 영농폐비닐 수거를 위해 폐비닐 수거 보상금을 인상

하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양산시는 영농 폐비닐이 농경지에 방치돼 토양오염 등 농촌환경이 황폐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06년 1월부

터 농민에게 지급하는 영농폐비닐 수거 지원보상금을 폐비닐 kg당 기존 50원에서 70원으로 인상하고 국비 30

원까지 포함해 모두 100원을 지원하고 있다.

인상 결과 1월부터 지금까지 양산지역에서 모두 800여톤의 영농폐비닐을 수거해 2005년 1년간 수거한 750톤

의 폐비닐보다 50톤을 더 수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양산시는 2005년 영농폐비닐 지원보상금으로 책정된 5700여만원의 시비에 미치지 못하는 폐비닐 수거실적을 

감안해 kg당 30-50원 수준인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지원금을 높인 것이 수거실적 향상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또 영농 폐비닐 지원보상금 인상으로 농촌지역의 환경오염도 최소화하고 농민에게는 적지 않은 과외소득을 

안겨주어 마을 또는 작목반별로 폐비닐 보상금으로 경로잔치를 열거나 불우이웃 성금으로 활용하는 등 또다른 

부수효과를 낳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농촌환경 개선과 보상금 수령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영농 폐비닐 수거에 주

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며 “2007년에는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영농폐비닐 수거를 더욱 활성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제․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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